
BASF- Basell, Styrene 생산감축

BASF와 Basell은 Ethylene 생산이 5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냄에 따라 독일의 Wesseling 소재 Styrene 41만

톤플랜트의가동을 2002년 2월중단했다. 세계 Styrene 및 Styrenic Polymer 수요가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BASF는수요침체가생산능력합리화의기회를제공하고있어석유화학플랜트의추가가동중단이있을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후된 소규모 플랜트와 경쟁력 없는 원료가 공급되는 플랜트가 가동중단 위협을 받고

있기때문이다.

BASF와 Shell의 50대50 합작기업인 Basell은 2002년 1월 Styrene 플랜트가동을중단했다. 가동연수가 30년

인 Basell의 Styrene 플랜트는 BASF의유럽소재 Styrene 생산능력의 25%에달하고있다.

BASF는 2001년 12월 독일 Ludwigshafen 소재 PS(Polystyrene) 플랜트 생산능력 22만톤의 25%를 일시 중

단한바있다. Styrenic Polymer 수요가 2002년하반기되살아나면재가동할예정이다.

BASF는 2002년 말 Ludwigshafen 소재 Styrene 55만톤 증설 플랜트의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BASF는

Shell과의또다른 50대50 합작기업인 Ellba가싱가폴에건설하고있는신규 PO(Propylene Oxide)/SM(Styrene

Monomer) 플랜트로부터 Styrene 27만5000톤을추가확보할예정이다.

BASF는 PS 시장이 2001년 상당한 침체를 겪었으나 공급망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2002년 어느 정도 회복

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하고있다. <CMR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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